
<군의 기본 경계작전,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>

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 군에서는 명백한 경계작전실패가 있었습니다. 

신원미상의 인원이 우리 측 동부전선 이남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입니다. 

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, 있

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. 

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입니다. 

군사분계선에서의 경계 작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, 경계 작전은 우리 군이 기

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전인 만큼 실패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.

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,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

큰 문제입니다.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.

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. 

특히,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입니다. 

우리 군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

론,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합니다. 

다시는 이와 같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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